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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르웨이 조선분야 협력 합의 … 기자재 기술 도입 주축

한국과 노르웨이는 양국간 최대교역분야인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조선공업 협회와 노르웨이 조선협

회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엔지니어링 기술, 기자재분야 원천기술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

의했다.
아울러 노르웨이 및 한국에서 개최되는 선박 및 기자재전시회에 양국 관련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조선산업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 1월24일 노르웨이 통산부 장관과 이희범 산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조선

산업 협력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양국의 조선협력 방향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되는 등

성황을 이루어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다.

노르웨이의 선박 건조현황(2000) (단위: 1000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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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조선산업은 2000년 건조량이 10만9000GT로 세계시장의 0.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선형(船型)별로는 석

유화학 제품선, 어선, 소형 특수선박 등을 주로 건조하고 있다.
노르웨이 조선산업의 강점 분야는 펌프(LNG 등의 적재 및 하역), 항해장비 등 선박 기자재 분야 원천기술로 구

명보트 제조기술은 Moss Type LNG 선박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노르웨이 조선분야 교역 (단위: 1000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1998
선 박 500,868 6.2 110
기자재 67 29,057 20.1

1999
선 박 252,654 3.4 248
기자재 266 70,447 35.9

2000
선 박 372,254 4.5 429
기자재 14 39,476 22.1

2001*
선 박 221,512 2.7 124
기자재 3 35,900 20.9

* 1- 10월 기준

+ ( ) 안은 선박 및 기자재 총수출입에 대한 노르웨이 비중

현대중공업 및 일본기업들은 Moss Rosenberg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LNG선

용 밸브류, 화물적재 크레인, 소각기 등 일부 기자재를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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